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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열 우주로 반사 온난화 해결
노벨화학상 수상자 탈출법 제시 … 250억-500억달러 소요되나 효과적

2006년 여름 세계 각지의 이상기후가 지구 온난화 탓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인 파울 

크루첸 교수가 온난화로부터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지구공학적 탈출법을 제시했다.

오존층 구멍 연구로 1995년 노벨화학상을 탄 크루첸 교수는 과학저널 <기후 변화> 8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서 지구 상층부 대기에 황 입자를 뿌려 햇빛과 열을 우주로 되쏘아줌으로써 인위적으로 지구 기후를 냉각시키

는 방법을 제안했다.

크루첸 교수는 대기 과학 분야에서 이미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전문가라는 점에서 다른 과학자들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7월31일 보도했다.

현재 독일 막스플랑크 화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크루첸 교수는 대류권보다 고도가 높은 성층권

에 소량의 황 입자를 뿌려줌으로써 충분한 냉각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입자는 기상관측기구나 포

탄을 이용해 대기로 뿌릴 수 있다.

크루첸 교수는 “최대 2년 동안 지속할 정도 충분한 양의 황을 뿌리는데 250억-50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

라며 “온난화로 인해 야기되는 홍수 같은 환경재앙의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크루첸 교수는 “단지 황 입자로 인해 일몰과 일출 장면이 더 멋있을 수 있지만, 오존층 파괴, 하얀색 하늘과  

같은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루첸 교수는 1991년 폭발과 함께 수천톤의 황을 대기로 분출한 피나투보 화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피

나투보 화산은 대기로 황 입자를 분출했고, 이로 인해 1992년 지구의 기온이 평균 섭씨 0.5℃ 떨어졌다. 황  

입자는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의 일부를 막는 작은 거울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기온을 떨어뜨렸다.

과거에도 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공학적 방법들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기간과 비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

법론이 제시되기는 처음이라고 인디펜던트는 말했다.

크루첸 교수는 온난화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이는 것이

지만 지구 기온이 금세기에 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좀 더 극단적인 대책을 고려해야만 할 때가 곧 올 수 있

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크루첸 교수의 지구공학적 방법론이 기후 변화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보다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더 

쉽다는 생각을 확산할 수도 있다며 일부 과학자들은 우려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진형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

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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